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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research trends about medical leech in the last 
10 years.
Methods: We searched the papers with key words of ‘medical leech’, ‘水蛭’ in China Knowledge 
Resource Integrated Database (CNKI),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portal, DBPIA, KISS. We 
classified the papers by year and content. 
Results: 1. Result of the classification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methods, 50 studies are clinical 
case reports, 301 studies are experimental paper, 599 studies are clinical trial study, 219 studies 
are literature review. 2. Result of the classification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topics, 454 studies 
are the effect of anticoagulant research, 84 studies are diabetes and renal disease research, 194 
studies are pharmacological properties research, and 43 studies are effect of allergic and 
anti-inflammatory research. 3. The proportion of the coagulation effect study tends to decrease 
every year since 2006. 4. Leech research tends to decrease in last 3 years. 5. Recently, there are 
many research in psychiatry, orthopedic diseases and beauty. 6. There are 10 studies related to 
leech in Korean.
Conclusions: The researches of medical leech are actively done. The diversity of subjects is 
getting wider and ri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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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합병증 중 심혈관질환을 일으킨다는 건 이미 많

이 알려진 사실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방법을 찾던 

중, 최근 개발된 약 중 水蛭을 핵심 약재로 쓰고 있는 제품

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던 

중, 중국과 국내에서 水蛭에 대한 통계적 연구가 아직 이루

어지지 않아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水蛭은 거머리과 동물 Hirudo nipponia Whitman, 

Whitmania pigra, Whitmania acranulata 등의 건체(乾體)

이다. 세 품종 모두 약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 중 

한국에서 주로 의미하는 水蛭은 일본의질(Hirudo nipponia)

로 최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종 중 하나이다. 이

명(異名)으로는 관수질(寬水蛭), 마질(馬蛭), 지장(至掌), 

마황(麻蟥), 마별(麻鼈), 마기(馬蜞), 황질(黃蛭) 등이 있다1).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 뇌혈관질환에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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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는 약재가 水蛭이라고 한다2). 2005년 개발된 신약 通
心絡 이후 심혈관 질환에서도 유행처럼 그 사용과 연구가 

늘고 있으며 국내에도 유사한 신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

다. 서구권에서도 의료용 거머리는 단순히 부착시켜 흡혈하

는 것뿐만 아니라 Hirudin을 중심으로 한 약리 성분의 활용3)

으로 임상 적용을 넓혀가고 있다. 이에 약용 거머리는 자원

으로써 가치가 상승되어 대량 사육하는 방법이나 대체물질

을 개발하는 연구4)까지 진행 중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선 

많이 쓰이지 않는 약재 중 하나이며 水蛭에 관한 연구도 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10년간의 연구 분야, 

임상응용 등을 알아보아 水蛭 연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비

만 및 대사증후군에의 응용에 지평을 넓히며 어혈 변증형 

비만에의 적용 등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조사 대상

최근 10년간 중국과 한국의 모든 보건의료 분야 논문 중 

水蛭과 연관된 논문은 모두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의료용 

거머리보다는 약재로 활용되는 水蛭을 그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서구권에서 연구된 논문들5)은 모두 외과적인 방식

으로 이용하거나 단순 성분분석 및 그 효능에 관한 것이어

서 거머리에 관한 의료적 연구이긴 하지만 약재로서 水蛭 
연구라 보기 어려워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2. 연구자료 수집방법

중국 문헌은 China Knowledge Resource Integrated 

Database (CNKI)6)를 활용하여 불리언 검색을 하였다. 

Medicine & Public Health 분야 한정으로 2004년 1월 1일

∼2013년 9월 30일로 발표 날짜를 제한한 후 검색어에 水
蛭과 黃蛭을 한자 및 중국어(간체자)로 입력 후 연산자 ‘or’

을 사용하여 검색한 후 불필요한 자료나 오류로 표기된 자

료는 배제하였다.

국내 문헌은 DBPIA7), KISS8), 한국전통지식포탈9) 사이

트를 활용하여 국내 공개된 모든 의학, 한의학 연구를 검색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보건 의료분야의 논문 한정으로 상기 

기간 동안 발표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어로는 수질, 水
蛭, 黃蛭, leech, 거머리를 사용하였고, 검색 후 불필요한 자

료나 오류로 표기된 자료는 배제하였다.

3. 연구대상 논문

CNKI 검색결과 중국에서 상기 기간 동안 발표된 水蛭과 

관련된 논문은 총 1,556건이다. 주로 병원 연구실에서 발표

한 임상논문들이며, 살아있는 거머리가 체내에 침입하여 체

강 내에서 이를 제거한 임상증례연구10)나 그에 따른 후유증

에 대한 임상 연구는 약용으로서 水蛭을 쓴 것이 아니기에 

모두 배제하였다. 또한 단순히 水蛭이 들어간 처방전만 올

라와 있는 경우나 발표 학회지와 저자가 불확실한 연구도 

배제하였다. 그 결과 1,156건의 有意한 연구결과가 남았다.

DBPIA, KISS, 한국전통지식포탈에서는 水蛭, 거머리의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모두 85건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이 중 중복되지 않은 10건을 제외하고 다른 논문들은 모두 

水蛭을 水質로 잘못 인식하여 검색된 결과이다.

4. 분석 방법

연구 목적 질환이나 연구 방향에 따라 항응고관련, 항염

증효과 및 알레르기반응, 세포나 혈관신생, 당뇨 및 腎臟病
證, 藥理연구, 간질환, 현훈, 치매, 전립선 및 남성불임, 부

인과질환, 안과질환의 11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지

난 10년 동안 연구의 주제와 빈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각 

년도 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항염증효과와 항알레르기 효

과는 그 기전이 유사하고 결국 염증발현에 관한 연구여서 

같은 항목으로 묶었고, 당뇨와 腎臟病證은 두 질환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고 당뇨병성 

신증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서 함께 묶었다. 

결  과

1. 중국의 水蛭 연구

1) 最近 硏究 動向

상기 방법을 이용하여 최근 10년간의 중국의 水蛭 연구 

상황을 분석하였다. 검색결과 1,556건의 논문이 검색되었

으며, 중복된 자료나 단순 처방목록을 제외시키고 분석하였다.

(1) 論文篇數
최근 10년간 水蛭과 관련된 총 논문 건수는 1,164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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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umber of studies about medical leech sorted by year.

Fig. 2. Number of studies about medical leech sorted by methods. 
exp: experiment.

Fig. 3. Number of studies about medical leech classified by topics. 

다. 2012년까지 해마다 평균 120건 정도의 논문이 발표되

고 있었다(Fig. 1). 

1,156건의 논문을 연구방식에 따라 나누어 보면 임상증

례보고, 실험연구논문, 임상실험논문, 문헌고찰논문 등이 

있었다. 10년간 논문 분석결과 임상증례보고 50건, 실험논

문 301건, 임상실험논문 599건, 문헌고찰 206건으로 임상

실험논문이 전체의 51.4%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

다(Fig. 2).

(2) 주제별 분류

水蛭을 활용한 분야에 따라 연구 건수가 유의하게 많은 

11가지 분야에 따라 분류해보았다. 그 분류된 분야는 아래

와 같다(Fig. 3).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연구는 水蛭과 그 성분인 

Hirudin의 항응고 효과를 연구한 논문으로 주로 뇌혈관, 심

혈관, 하지정맥의 혈전성 질환 및 血管硬化에 대한 효과를 

연구한 논문이다. 454건의 연구논문이 있어 水蛭의 대표적

인 활용 분야라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당뇨병 및 당뇨합

병증과 신장질환을 포괄하여 연구한 분야로 총 194건의 연

구결과가 있으며 이 중 87건이 당뇨병성 신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며 나머지 논문들은 당뇨와 신장질환을 직접적으

로 함께 연구하진 않았지만 대상 환자가 두 가지 질환을 함

께 보유한 경우가 많았다. 水蛭의 약리학적 성분과 효과를 

분석한 논문은 84건으로 문헌적 고찰과 실험논문으로 구성

되어 있었다. 水蛭의 염증에 대한 효과를 연구한 논문은 43

건으로, 항염증 효과 및 염증성 알레르기반응, 천식 등 면역

과 관련된 효과를 연구한 논문이다. 전립선염, 전립선비대, 

精液不液化症 등 남성질환에 관한 논문은 모두 임상실험 

논문으로 총 35건이 있었다.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난소낭

종 등 부인과 질환에 관한 논문은 34건이 있었다. 혈관 및 

세포 신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연구한 논문이 32건이었는데, 

주로 항암물질로서의 가능성을 둔 연구가 많았다. 간섬유화

를 비롯한 많은 간질환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31건이었으

며, 황반변성, 각막질환 등 안과적 질환에 관한 논문은 18건

으로 조직 실험논문과 임상실험 논문이 고루 분포되어 있었

다. 현훈 및 현기증에 대한 것은 총 13건으로 매년 한 두건

씩 꾸준히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주로 임상실험논문이

었다. 각종 치매에 대한 연구는 12건으로 동물 실험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임상실험논문이었다.

그 밖에 건수가 얼마 되지 않거나 단순한 연구동향 및 문

헌고찰로서 기타로 분류된 논문은 총 206건으로 대부분은 

문헌적 고찰 논문이지만, 폐섬유화증이나 고지혈증, 레이노

병 등 난치성 질환에 응용한 사례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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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umber of studies about medical leech classified by topics 
(2004). 

Fig. 5. Number of studies about medical leech classified by topics 
(2005).

Fig. 6. Number of studies about medical leech classified by topics 
(2006). 

2) 연도에 따른 주제별 통계적 분포 및 연구 동향

(1) 2004년도

2004년도에 발표된 水蛭과 관련된 논문은 총 98건이다. 

주제에 따라 11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水蛭과 그 성

분인 Hirudin의 항응고 효과를 연구한 논문이 50건, 염증 

및 알레르기반응에 관한 연구가 8건, 세포 및 혈관 신생 억

제효과를 연구한 논문이 3건, 당뇨 및 신장질환에 관한 논

문이 14건, 약리연구 3건, 간질환에 관한 연구 3건, 현기 및 

현훈에 관한 논문 1건, 치매 1건, 전립선 및 남성불임에 관

한 연구 3건, 자궁 난소질환과 관련한 논문이 2건, 안과질환

에 응용한 논문이 2건, 기타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8건이었

다(Fig. 4).

(2) 2005년도

총 128건으로 水蛭과 그 성분인 Hirudin의 항응고효과

를 연구한 논문이 52건, 염증 및 알레르기반응에 관한 연구

가 7건, 세포 및 혈관 신생 억제효과를 연구한 논문이 4건, 

당뇨 및 신장질환에 관한 논문이 21건, 약리연구 3건, 간질

환에 관한 연구 4건, 현기 및 현훈에 관한 논문 0건, 치매 3

건, 전립선 및 남성불임에 관한 연구 4건, 자궁 난소질환과 

관련한 논문이 3건, 안과질환에 응용한 논문이 2건, 기타 다

양한 주제의 논문이 25건이 있다.

항응고 효과에 관한 논문은 모두 심혈관질환이나 中風에 

관한 논문이었으며 다른 질환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연구

방식에 따라 본다면 임상증례보고가 1건, 실험논문이 10건, 

임상연구 33건, 문헌적 고찰이 5건이다.

다른 주제에 따른 분석은 연구 논문 수가 많지 않아 분석

이 불가능하며, 기타로 분류된 논문주제로는 麻木症狀에 

임상응용한 연구, 多發性硬化症11), 腰椎 椎間板 脫出症, 

腰椎 狹窄症 등에 임상 시험한 연구 등이 있다(Fig. 5).

(3) 2006년도

총 133건으로 水蛭과 그 성분인 Hirudin의 항응고효과

를 연구한 논문이 53건, 염증 및 알레르기반응에 관한 연구

가 8건, 세포 및 혈관 신생 억제효과를 연구한 논문이 3건, 

당뇨 및 신장질환에 관한 논문이 23건, 약리연구 9건, 간질

환에 관한 연구 3건, 현기 및 현훈에 관한 논문 1건, 치매 1

건, 전립선 및 남성불임에 관한 연구 4건, 자궁 난소질환과 

관련한 논문이 3건, 안과질환에 응용한 논문이 1건, 기타 다

양한 주제의 논문이 24건이 있다.

항응고 효과에 관한 논문은 대부분이 심혈관질환이나 中
風에 관한 논문이었으며 다른 질환에 관한 연구는 1건뿐이

었다. 연구방식에 따라 본다면 임상증례보고가 4건, 실험논

문이 13건, 임상연구 31건, 문헌적 고찰이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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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Number of studies about medical leech classified by topics 
(2007).

Fig. 8. Number of studies about medical leech classified by topics 
(2008). 

다른 주제에 따른 분석은 연구 논문 수가 많지 않아 분석

이 불가능하며, 기타로 분류된 논문주제로는 알레르기성 자

반증 치료 예, 鼻腔出血을 止血시키는 임상연구12), 안면신

경마비 치료, 産後 出血을 치료하는 연구 등이 있다(Fig. 6).

(4) 2007년

총 127건으로 주제별로 나누어보면, 水蛭과 그 성분인 

Hirudin의 항응고효과를 연구한 논문이 45건, 염증 및 알레

르기반응에 관한 연구가 2건, 세포 및 혈관 신생 억제효과

를 연구한 논문이 1건, 당뇨 및 신장질환에 관한 논문이 23

건, 약리연구 9건, 간질환에 관한 연구 4건, 현기 및 현훈에 

관한 논문 0건, 치매 1건, 전립선 및 남성불임에 관한 연구 

1건, 자궁 난소질환과 관련한 논문이 6건, 안과질환에 응용

한 논문이 2건, 기타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33건이 있다.

항응고 효과에 관한 논문은 논문 수 대비 적은 건이었으

며 대부분이 심혈관질환이나 中風에 관한 논문이었다. 연구

방식에 따라 본다면 임상증례보고가 3건, 실험논문이 13건, 

임상연구 25건, 문헌적 고찰이 3건이다.

당뇨 및 腎病證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은 해이며, 기타로 

분류된 논문주제로는 水蛭의 毒性연구, 사용 시 부작용에 

관한 실험연구, 레이노병에 관한 임상실험 등이 있다(Fig. 7).

(5) 2008년

총 104건의 논문이 있었으며, 그 중 水蛭과 그 성분인 

Hirudin의 항응고효과를 연구한 논문이 41건, 염증 및 알레

르기반응에 관한 연구가 5건, 세포 및 혈관 신생 억제효과

를 연구한 논문이 0건, 당뇨 및 신장질환에 관한 논문이 16

건, 약리연구 3건, 간질환에 관한 연구 3건, 현기 및 현훈에 

관한 논문 3건, 치매 0건, 전립선 및 남성불임에 관한 연구 

7건, 자궁 난소질환과 관련한 논문이 3건, 안과질환에 응용

한 논문이 3건, 기타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20건이 있다.

항응고 효과에 관한 논문은 모두 심혈관질환이나 中風에 

관한 논문이었으며 다른 질환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연구

방식에 따라 본다면 임상증례보고가 0건, 실험논문이 14건, 

임상연구 26건, 문헌적 고찰이 1건이다.

기타로 분류된 논문에는 단순 문헌적 고찰이 5건으로 가

장 많았고, 强直性 脊椎炎13), 레이노병 등에 임상 시험한 

논문들이 있다(Fig. 8).

(6) 2009년

총 135건으로 水蛭과 그 성분인 Hirudin의 항응고효과

를 연구한 논문이 51건, 염증 및 알레르기반응에 관한 연구

가 4건, 세포 및 혈관 신생 억제효과를 연구한 논문이 3건, 

당뇨 및 신장질환에 관한 논문이 23건, 약리연구 11건, 간

질환에 관한 연구 2건, 현기 및 현훈에 관한 논문 1건, 치매 

0건, 전립선 및 남성불임에 관한 연구 7건, 자궁 난소질환과 

관련한 논문이 8건, 안과질환에 응용한 논문이 4건, 기타 다

양한 주제의 논문이 21건이 있다.

항응고 효과에 관한 논문은 모두 심혈관질환이나 中風에 

관한 논문이었다. 연구방식에 따라 본다면 임상증례보고가 

0건, 실험논문이 11건, 임상연구 35건, 문헌적 고찰이 5건

이다. 당뇨 및 신장질환에 관한 논문 중 1건을 제외하고 모

두 임상적 활용에 대한 연구로 많게는 220명에 이르는 환자

를 대상으로 한 비교적 대규모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기타로 분류된 연구에는 무릎 關節 置換術 후 통증 제어

를 위한 水蛭의 內外兼治 연구 논문, 다른 瀉血法과 水蛭
을 附着하는 방식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 등이 있다(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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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Number of studies about medical leech classified by topics 
(2009). 

Fig. 10. Number of studies about medical leech classified by topics 
(2010).

Fig. 11. Number of studies about medical leech classified by topics 
(2011).

(7) 2010년

총 136건으로 水蛭과 그 성분인 Hirudin의 항응고 효과

를 연구한 논문이 52건, 염증 및 알레르기반응에 관한 연구

가 2건, 세포 및 혈관 신생 억제효과를 연구한 논문이 9건, 

당뇨 및 신장질환에 관한 논문이 22건, 약리연구 14건, 간

질환에 관한 연구 1건, 현기 및 현훈에 관한 논문 1건, 치매 

2건, 전립선 및 남성불임에 관한 연구 3건, 자궁 난소질환과 

관련한 논문이 3건, 안과질환에 응용한 논문이 1건, 기타 다

양한 주제의 논문이 26건이 있다. 항응고 효과에 관한 논문

은 모두 심혈관질환이나 中風에 관한 논문이었다. 연구방식

에 따라 본다면 임상증례보고가 0건, 실험논문이 10건, 임

상연구 33건, 문헌적 고찰이 9건이다.

기타로 분류된 논문주제로는 骨盤鬱血症 치료에 관한 

논문,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에 관한 연구14), 골증식성경

추질환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Fig. 10).

(8) 2011년

총 101건으로 水蛭과 그 성분인 Hirudin의 항응고효과

를 연구한 논문이 32건, 염증 및 알레르기반응에 관한 연구

가 5건, 세포 및 혈관 신생 억제효과를 연구한 논문이 5건, 

당뇨 및 신장질환에 관한 논문이 16건, 약리연구 18건, 간

질환에 관한 연구 6건, 현기 및 현훈에 관한 논문 1건, 치매 

2건, 전립선 및 남성불임에 관한 연구 1건, 자궁 난소질환과 

관련한 논문이 2건, 안과질환에 응용한 논문이 1건, 기타 다

양한 주제의 논문이 12건이 있다.

항응고 효과에 관한 논문은 대부분이 심혈관질환이나 中
風에 관한 논문이었으며 다른 질환에 관한 연구는 1건뿐이

었다. 연구방식에 따라 본다면 임상증례보고가 0건, 실험논

문이 9건, 임상연구 14건, 문헌적 고찰이 9건이다.

기타로 분류된 논문주제로는 아킬레스건 파열치료에 응

용, 폐섬유증, 피부섬유화 등에 응용한 임상 논문 등이 있다

(Fig. 11).

(9) 2012년

총 109건으로 水蛭과 그 성분인 Hirudin의 항응고 효과

를 연구한 논문이 42건, 염증 및 알레르기반응에 관한 연구

가 1건, 세포 및 혈관 신생 억제효과를 연구한 논문이 2건, 

당뇨 및 신장질환에 관한 논문이 20건, 약리연구 9건, 간질

환에 관한 연구 4건, 현기 및 현훈에 관한 논문 3건, 치매 2

건, 전립선 및 남성불임에 관한 연구 3건, 자궁 난소질환과 

관련한 논문이 3건, 안과질환에 응용한 논문이 0건, 기타 다

양한 주제의 논문이 20건이 있다.

항응고 효과에 관한 논문은 대부분이 심혈관질환이나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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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Number of studies about medical leech classified by topics 
(2013).

Fig. 12.  Number of studies about medical leech classified by topics 
(2012).

風에 관한 논문이었으며 다른 질환에 관한 연구는 1건뿐이

었다. 연구방식에 따라 본다면 임상증례보고가 0건, 실험논

문이 8건, 임상연구 26건, 문헌적 고찰이 8건이다. 당뇨 및 

신장질환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임상논문 12건, 

문헌고찰 5건이 연구되었다.

기타 연구 주제로는 간질발작15),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일

산화탄소중독 치료에 水蛭을 응용한 임상연구 등이 있다

(Fig. 12).

(10) 2013년

총 85건이었으며, 그 중, 水蛭과 그 성분인 Hirudin의 항

응고효과를 연구한 논문이 36건, 염증 및 알레르기반응에 

관한 연구가 1건, 세포 및 혈관 신생 억제효과를 연구한 논

문이 2건, 당뇨 및 신장질환에 관한 논문이 16건, 약리연구 

5건, 간질환에 관한 연구 1건, 현기 및 현훈에 관한 논문 2

건, 치매 0건, 전립선 및 남성불임에 관한 연구 2건, 자궁 난

소질환과 관련한 논문이 1건, 안과질환에 응용한 논문이 2

건, 기타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17건이 있다.

항응고 효과에 관한 논문은 대부분 심혈관질환이나 中風

에 관한 논문이었으며 다른 질환에 관한 연구는 6건뿐이었

다. 연구방식에 따라 본다면 임상증례보고가 0건, 실험논문

이 6건, 임상연구 24건, 문헌적 고찰이 6건이다.

다른 주제에 따른 분석은 연구 논문 수가 많지 않아 분석

이 불가능하며, 기타로 분류된 논문주제로는 여드름 치료에 

관한 임상실험, 폐경기증후군, 특발성 부종에의 임상연구 

등이 있다(Fig. 13).

3) 연구 경향의 추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살펴보면 각 해마다 발표된 논

문 수는 최대 40건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으나, 시간의 흐름

에 따른 일정한 증감의 추이를 보이진 않았다. 다만 2010년 

이전이 그 이후에 비해 평균 28건 정도 더 많아 최근 들어 

水蛭에 대한 연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항응고 관련 연구를 필두로 한 주요 주제의 연구

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유의하게 감소하여 다양한 분야와 

질환에서 새로운 시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水蛭과 Hirudin의 항응고 작용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완성되어 후속 연구가 줄고 있으나 일산화탄소 중독, 

피부미용, 난치성 척추질환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활용은 

오히려 더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국내에서의 水蛭 연구

1) 최근 10년간 국내 논문

DBPIA, KISS, 한국전통지식포탈에서 찾은 국내에서 발

표된 水蛭과 관련된 논문은 각각 6건, 4건, 10건이었으나 

DBPIA와 KISS에서 검색된 결과는 모두 한국전통지식포탈

에서 중복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총 논문 수는 10건이다. 연

구 건수가 많지 않아 통계적 접근은 불가능하며, 위의 분류 

기준에 따라 전체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2) 국내 연구 소개

동물을 이용하거나 세포를 이용한 실험연구와 환자를 대

상으로 한 임상증례보고, 그 외 문헌고찰로 나눌 수 있었다.

通心絡이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異常脂質血症 생쥐의 체

내 脂質 변화에 미치는 영향16), 水蛭이 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Rat의 당뇨病性 腎症에 미치는 영향17), 活血膜性方



8     www.jkomor.org

한방비만학회지 제14권 제1호, 2014

이 cationized bovine serum albumin 투여로 유발된 mouse

의 membranous nephropathy에 미치는 영향18), 雙降湯이 

고콜레스테롤 食餌로 유발된 高脂血症 白鼠에 미치는 영

향19), 水蛭이 비만세포의 알레르기 염증반응에 미치는 영

향20), Hirudin 약침이 腦虛血을 유발시킨 흰쥐의 神經傳道
物質에 미치는 영향21)은 백서를 이용하여 수질의 효과를 살

펴본 연구였다. 活血效能을 가진 蟲類藥物 3종의 內皮세

포 依存性 혈관弛緩作用 및 安全性에 대한 연구22), 水蛭의 

製法에 따른 BEAS-2B 인간 氣管支上皮세포의 염증유발

성 cytokines 발현에 미치는 영향23)은 세포를 활용한 연구

였으며 당뇨病性 末梢 神經病症에 대한 천연제제의 효과

연구고찰24)의 문헌적 고찰과 慢性骨盤痛과 偏痲痺를 동반

한 신체형 장애 환자 1예의 임상보고25)의 임상증례보고도 

있었다.

고  찰

水蛭의 性은 平有小毒하고 味는 辛鹹苦하며 肝經으로 

귀경한다. 效能은 通理水道, 生津澤, 破血逐瘀, 通經의 작

용이 있어 癥痂, 無月經, 打撲傷, 血瘀經閉, 腫毒惡瘡, 目
赤痛, 翳障 등을 치료한다. 주로 虻蟲. 大黃, 桃仁, 地龍 등
과 함께 활용한다26). 配伍에 있어 석회와 소금을 畏하며 虛
弱者, 血虛者, 姙産婦 등에는 사용을 禁한다고 하였다1).

다양한 단백질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주로 이용되는 

성분은 Hirudin으로 신선한 水蛭의 타액 중에 많이 포함되

어있다. Hirudin은 열과 에탄올에 파괴되지 않는 성분으로 

fibrinogen에 대한 thrombin의 작용을 억제하여 血液의 凝
固를 沮害하는 效能이 있다27). Hirudin 알코올 추출 제제

의 항응고 작용은 등애, 虻蟲, 桃仁보다 훨씬 강하다고 알

려져 있다. 10 mg의 Hirudin은 100 g의 사람 혈액이 응고

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을 정도이다28). 또한 水蛭의 唾液에

는 일종의 히스타민성 물질도 내포하고 있어 모세혈관을 확

장시키는 역할도 하게 된다29).

水蛭은 서양에서는 瀉血法의 하나로 血流障碍로 인한 

조직의 부분적인 괴사를 중심으로 한 여러 유사한 기전의 

질환에 응용하고 있다30). 외과적으로 환부에 의료용 거머리

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원전 16세기 무렵 이집트 무

덤에 처음 기록되었다. 독성을 지닌 동물에게 물렸을 때 그 

독액을 제거할 목적으로 환부에 水蛭을 부착시켰다고 한다. 

그 이후 고대 그리스, 로마, 비잔틴 시대에도 다양한 목적으

로 활용한 역사적 사례들이 있으며, 현재에도 가장 광범위

하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31).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재건성형수술 및 사지접합술, 

장기이식수술 분야이다. 신체로부터 단절된 조직 혈관이 문

합되어 정맥혈류가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

로 활용되며, 유사한 목적을 지닌 다른 방법들에 비해 가장 

효과적이다32). 최근에는 reconstructive flap surgery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

하지만 再建成形 분야에서 水蛭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오랜 시간 광범위하게 시행되었기에 최신 논문들은 水蛭을 

이용할 시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 및 감염에 대한 연구나, 대

량의 임상례를 취합하여 시술 종류와 방법, 부위 등을 통계

처리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33).

水蛭을 부착하여 치료하는 두 번째로 보편적인 분야는 

관절치료이다. 류마티즘 슬관절염에서 환부에 水蛭을 부착

하여 浮腫과 관절의 강직 및 屈伸不利를 치료하는 것은 오

래전부터 많은 논문이 제출되어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입증

되어 있다. 최근에는 슬관절의 퇴행성 병변이나 中手骨關
節炎, 頸椎와 肩部질환 등 많은 종류의 관절 질환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34).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척추 부근

에서 벌어지는 신경질환을 치료한 연구 결과도 보이고 있

다. 

세 번째 치료분야는 당뇨합병증이다. 四肢末端에서 조직

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血流가 원활하지 못하고 毒素가 쌓

이는 것을 水蛭을 활용하여 제거하는 방식으로 치료에 활

용하며, 유병기간을 단축시키고 재발률을 현저히 낮추는 효

과가 있다고 한다35).

서양에서의 水蛭 연구는 의료용 거머리로서 외과적으로 

응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른 경우는 Hirudin 성분만 추

출하여 약리적인 효과를 연구하는 것으로 결국 넓은 의미의 

외과적 응용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연구는 이러한 외과적 부분은 사실상 없다

고 봐도 될 만큼 약재로서의 水蛭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최

근 10년간의 중국의 水蛭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보면, 중국

에서 발표된 水蛭 관련 논문은 총 1,156건이고 이들 중 임

상증례보고 50건, 실험논문 301건, 임상실험연구 599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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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적 고찰 206건이 있었다. 주제별로는 항응고 효과 관련 

논문이 4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 및 신장병증에 관한 연

구가 194건, 약리연구 84건, 항염증작용 43건, 전립선 및 

남성질환 35건, 부인과질환 34건, 세포 및 혈관신생에 관한 

논문 32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으로 나누어 본다면 

水蛭 단일에 대한 연구 379건, 水蛭이 들어간 혼합약물 연

구 683건, 비교 연구 94건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에서의 연구 중 2004년의 연구는 최근 10년 중 다른 

해에 비해 임상증례보고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 이유는 기

존의 임상증례연구를 토대로 임상실험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모두 

57건이며 건당 평균 대상자 수는 63.2명이고 대상 환자 1인

에서 217인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기타로 분류된 

연구에서는 혈관종에 외과적으로 부착한 연구, 翼狀片에 

點眼 형식으로 활용한 임상실험 연구, 水蛭을 가열 시 성분

변화를 추적한 실험연구 등이 주목할 만한 선구자적 논문으

로 보인다.

2005년도에는 중국에서 신약으로 개발된 通心絡이 크게 

유행을 하면서 성분약재인 水蛭의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임상실험연구는 通心絡의 효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이에 따라 항응고 관련 연구 논문비중이 어

느 때보다 높았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모두 77건이

며 건당 평균 대상자 수는 83.5명이고 연구당 대상환자 30∼ 

120명 정도에 주로 분포해있어 지난해보다 연구규모가 커

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별개로 腰椎 椎間板 脫出症, 腰椎 
狹窄症, 强直性 脊椎炎 등 척추질환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해이기도 하다.

2005년에 이어 2006년도 通心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이에 영향을 받아 水蛭과 다른 蟲類 약재

들을 비교한 문헌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해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모두 72건이며 건당 평균 대상자 수는 

72.0명이고 대상 환자 1인에서 217인까지 고른 분포를 보

이고 있다. 기타로 분류된 연구에서 특이점은 出血性 질환

에서 止血하는 효과를 사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心房細動을 억제하는 효과에 관한 연구, 骨折傷에

서 회복기간을 단축시킬 가능성을 보여준 실험적 연구 또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보인다.

2007년은 水蛭의 毒性, 부작용, 炮製 등을 연구한 논문

이 많은 해이다. 이전에는 水蛭의 安全性에 관한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通心絡의 유행 이후 필요에 

의해 많이 연구된 것이라 생각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논

문은 모두 67건이며 건당 평균 대상자 수는 72.6명이고 대

상 환자 1인에서 100인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나 200건이 

넘는 대규모 연구도 7건 있었다. 기타로 분류된 연구에서는 

薦骨部分의 통증치료에 임상실험한 연구, 水蛭을 外科的 
附着시키는 형태로 응용한 연구, 中風 후 憂鬱症 치료에 활

용한 연구 등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2008년은 전년도에 비해 연구 건수가 급감한 해이다. 通
心絡에 대한 연구도 몇 건만 나와 있을 뿐이고 2005년 이전

과 경향성이 유사해졌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모두 

71건이며 건당 평균 대상자 수는 59.9명이고 대상 환자 16

인에서 165인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기타로 분류된 

연구에서는 水蛭의 포제에 관한 논문들이 다양하게 나왔다

는 것이 특징이다. 강직성 척추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돌발

성 난청, 감기 등에 임상실험한, 다른 해에는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연구들이 많아 질적인 측면에서는 水蛭 연구가 가

장 활발한 한 해라고 볼 수 있다.

2009년은 水蛭에 대한 실험논문이 많은 해이다. 그것도 

水蛭이 들어간 처방을 활용한 논문보다 水蛭 단일 藥物에 

대한 수많은 실험이 행해졌다. 대부분은 약리와 성분에 관

한 논문이며, 안구 조직에 水蛭 성분을 활용한 실험도 3건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모두 78건이며 건당 평균 

대상자 수는 75.2명이고 대상 환자 50∼60명 정도의 논문

이 대다수를 이루었으나 100명 이상 되는 연구도 17건이나 

되었다. 기타로 분류된 연구에서는 푸르니에병을 水蛭을 활

용하여 치료한 연구, 편두통 치료에 활용한 임상실험, 瀉血
法 비교응용에 관한 연구, 무릎 관절 치환술 후 통증제어에 

관한 연구 등이 주목할 만하다.

2010년은 문헌적 연구가 가장 많은 해이다. 연구 주제도 

단순 고찰과 전망뿐만이 아니라 水蛭의 炮製, 외과적 응용, 

남성 전립선 질환에 대한 개괄, 고지혈증, 두통, 다낭성난소

증후군에 임상실험 등으로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모두 74건이며 건당 평균 대상자 수는 

66.5명이고 대상 환자 30인에서 120인까지 고른 분포를 보

이고 있다. 기타로 분류된 연구에서는 痛風 치료에 水蛭을 

부착하고 동시에 복용케 하는 內外兼治 방법을 활용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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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가장 눈에 띄었고, 무릎 관절염 치료, 脊椎神經病症, 

骨增殖性 頸椎질환,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 등 정형외과

적 질환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2011년은 최근 10년 중 가장 연구 논문 수가 적은 해이

다. 특히 연구 방식에 따라 실험이나 문헌적 연구는 비슷하

나 임상논문 수가 급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을 대상

으로 한 논문은 모두 36건이며 건당 평균 대상자 수는 67.0

명이고 대상 환자 30명대의 연구와 100명대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타로 분류된 연구에서는 폐섬유증, 피부섬

유화 등 Hirudin의 fibrosis 억제 작용을 활용한 임상실험 

논문이 많이 나타났다. 또 주목할 만한 논문으로는 좌골신

경의 재생을 돕는 효능에 관한 실험논문이 있다.

2012년은 최근 10년 중 가장 평균치에 근접한 한 해라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큰 특색이 없으며 다양한 주제가 고

루 분포되어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모두 57건이

며 건당 평균 대상자 수는 88.6명이고 대상 환자 50인 내외

의 연구가 주를 이루며, 150명 이상의 연구가 7건으로 평균

을 많이 올렸다. 기타로 분류된 연구에서는 일산화탄소 중

독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질환, 간질발작 등의 신경정신과 

영역에서의 활용 연구가 많았으며, 치매나 현훈까지 포함시

킨다면 전체 임상실험 연구의 13.8%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2013년은 9월 말일까지 발표된 논문을 조사하였다. 날짜

대비로 보면 평년수준의 논문 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모두 42건이며 건당 평균 대상

자 수는 65.1명이고 대상 환자 30인에서 120인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기타 분류에서는 특발성 부종, 무릎 관

절염의 치료와 같은 이전에 잘 다루어지지 않은 질환부터 

자궁 수술 후 월경감소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임상실험

과 여드름 같은 미용목적의 연구, 水蛭의 품질이나 분쇄와 

같은 제형변화 연구까지 폭넓게 찾아볼 수 있다. 通心絡 이
후 획일화된 연구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

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본 水蛭의 가장 주요한 효능은 

活血祛瘀이다. 이는 현대의 항응고작용, 항혈전작용과 일

맥상통한다. 이에 관한 연구는 과거 많이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에는 임상적 연구를 넘어서 분자 구조 및 작용 기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항응고작용을 

응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환은 혈전증이다. 水蛭을 

복용 시 Hirudin의 작용뿐만 아니라 全血粘度가 낮아진다

는 연구결과도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血栓症에 많은 활

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中風 분야에선 이를 이용한 많

은 臨床例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좋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당뇨병 및 신

장질환에 대한 水蛭의 효과이다. 주로 水蛭이 혼합된 方劑
를 중심으로 임상실험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당뇨병 환

자에게서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거나 단백뇨 환자, 특히나 

당뇨병성 신증에 대해선 효과가 뛰어나고, 이를 많은 논문

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水蛭의 염증 조절 및 알레르기반응에 대한 효과는 비교

적 잘 알려지지 않은 건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水蛭의 抗炎作用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며 대체적

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한 연

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肺 氣管支, 喘息, 알레

르기성 鼻炎 등에 응용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또한 水蛭의 腫瘍에 대한 작용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많은 동물실험과 조직배양 실험에서 水蛭의 성분

이 肝癌을 비롯한 각종 腫瘍 세포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결

론이 도출되고 있으며 그 실효성을 바탕으로 분자단위의 연

구 및 腫瘍 신생 억제 기전에 관한 연구들도 함께 이루어지

고 있다. 

전립선 질환 및 남성질환에서 水蛭의 효과는 이제 연구

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비교적 많은 논문 건수가 있고 임상

실험 논문들이 나왔지만, 아직 그렇다 할 약리나 기전 연구

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水蛭 단일 약재가 이러한 질

환에 효과를 보이는지를 알아본 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부인과 질환, 특히 자궁근종이나 난소낭종과 같은 질환에서 

水蛭의 응용은 널리 알려져 있다. 많은 본초서적에서 예전

부터 그 쓰임이 알려져 있지만, 그에 비하여 연구는 많이 이

루어지지 않은 건이다.

그 밖에 안과질환, 치매, 현훈 등에 관한 연구도 한 해에 

한두 건씩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며, 실험 논문 및 임상논문, 

약리에 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어 멀지 않은 미

래에 큰 성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연구는 1건의 문헌고찰 논문과 1건의 임상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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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 8건이 실험적 논문이다. 대상 동물은 모두 쥐이

며, 3건이 혼합약물에 관한 연구, 7건은 단일주제 논문이다. 

중국 논문과 비교하여 국내 논문은 같은 주제에 의한 실험 

논문이라도 대상 피험체 수가 적고 성분 중심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에 비해 임상실험 논문이 

나오기 어려운 탓인지 중국 논문에서 가장 큰 수를 차지한 

임상실험부분의 논문이 국내 연구에서는 1건도 나오지 않

았다. 연구 주제에서는 국내 연구 건수가 많지 않아 통계적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 논문들

과 겹치는 주제가 있었으며, 다양성 측면에서는 논문 건수

에 비해 훨씬 다채롭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실험 방식위주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진행된 연구 건수가 10건밖에 되지 않

아 水蛭은 아직 많은 미개척분야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水
蛭은 현재 의학계에 큰 과제로 남아있는 암과 같은 신생물 

분야, 이상대사증과 그에 의한 심근경색 및 中風 질환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비만은 그 중에서도 심혈관질

환의 독립적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점점 증가 추세

에 있는 대사증후군 환자를 진단하는 데 유요한 측정 기준

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36) 있는 바 水蛭의 응용이 많은 도

움이 될 것 같으며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중국과 한국의 水蛭의 연구

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

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연구 방식에 따라 분류한 결과 임상증례보고 50건, 실

험논문 301건, 임상실험연구 599건, 문헌고찰 219건이었다.

2.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항응고작용을 활용한 연구가 

4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 및 신장병증 194건, 약리적 

특성연구 84건, 항염증 및 알레르기효과에 관한 연구 43건

으로 그 뒤를 이었다.

3. 항응고 효과 관련 논문은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이

후 해마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4. 최근 3년은 그 전에 비해 水蛭 연구가 줄어드는 경향

을 보인다.

5. 최근에는 신경정신과, 정형외과 질환 및 미용관련 분

야에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6. 국내 水蛭 관련 연구는 10년간 10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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